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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제조기업 24년 2분기 지속 ‘침체’ 전망,
내수·수출 부진 예상에 제조업계 우려 높아져… 

- 안산 제조업 2분기 설비투자·자금사정 ‘부진‘ 예상

- 투자는 '계획대로' vs '축소·지연', 엇갈리는 기업들의 목소리

- 안산지역 제조업 대내외 리스크 전망, ’내수소비 위축‘과 ’원자재·유가 불안정‘ 우려

안산상공회의소(회장 권혁석, 이하 안산상의)는 15일 안산지역 소재 제조기업 141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86.5’ (전국 99.0, 

경기 93.0)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3개년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종합)

세부 업종별로는 비금속(125)이 호조를 전망했으며 전기전자(104), 기계설비(103), 섬유의복

(100), 운송장비(100)는 보합을 전망했다. 그 외 철강금속(70), 석유화학(55), 목재종이(40), 기타 

업종(17)은 침체를 전망했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내수소비 

위축(26.2%), ▲원자재가·유가 불안정(24.8%), ▲자금조달여건 악화(12.1%) 등이 있었다. (복수응답)



상반기 투자계획과 비교해 현시점에서의 투자계획은 ‘변화 없이 계획대로 진행(54.6%)‘이 가장 

많았고, ’당초 계획보다 축소·지연(41.8%)‘, ’당초 계획보다 확대(3.5%)‘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 축

소 또는 보수적 입장 유지 이유로는 ’원자재가 등 생산비용 증가(33.8%)’, ‘재고증가 등 수요부진

(27.2%)‘, ’고금리 등 자금조달 부담(16.9%)‘, ’수출국 경기 불확실성(15.4%)‘등이 있었다.

응답 기업들이 올해 가장 우선시하는 투자영역으로는 ▲시장 확대 및 마케팅 강화(23%), ▲생

산설비 교체 및 확충(22.7%),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18.8%), ▲자동차·전산화 등 공정개선

(17%), ▲인력개발 및 인재 확보(12.4%) 등으로 집계됐다. (복수응답)

신기술 개발, 공정개선 등 혁신투자가 응답 기업의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10%미만

(34%)‘ 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10%이상~20%미만(24.1%)‘, ’20%이상~30%미만(12.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들이 투자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투자비용 

대비 수익성(49.6%)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현금흐름 등 이용 가능 자금상황(21.3%), ▲

경쟁업체 간 시장상황(16.3%), ▲고금리 등 자금조달 부담(9.9%), ▲정부정책 및 인센티브

(2.1%), ▲기타(0.7%) 순으로 집계됐다.

안산상의 관계자는 “안산지역 2분기 경기전망은 보합 혹은 침체를 전망하는 기업이 많았다.”며, 

“특히, 내수소비 위축과 원자재 가격 등의 불안정한 요인들이 제조업체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100 이상이면 ‘이번 분기의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뜻하고, 작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 <붙임> 『2024년 2/4분기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보고서』 1부.  끝.


